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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정책(1910   -1945):
소극적 규제로 시작된 대응과 한계*

최은경**

1. 들어가며

2. 1910-1935년 조선총독부의 대응: 소극적 규제와 방치

3.  1936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결핵에 대한 대응:  

적극적 대응과 한계

4. 결론

1. 들어가며

보통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도입된 위생행정이 조선 

사회 전염병 대응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이해된다. 즉, 보다 ‘합리적’

이고 ‘과학적’인 서양 의학이 여러 질병들에 있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

급성전염병의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격리와 소독, 검역 등을 도입하여 

빠른 질병 대응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.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

급성 전염병의 경우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. 그러나 

급성 전염병과 달리 균 잠복기간이 길고,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결핵, 나병, 

성병 등에 대해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기는 어렵다. 결핵의 경우 일제강점기 

시대 때 서양의학이 특별한 치료책을 갖고 있었던 질병이 아니었고, 오히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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